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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중국쇼크로 “수출 악재”
상의, 대부분 업종 피해 예상 … 원자재난은 3/4분기 이후 해소될 듯

중국발 경제쇼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산업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정

책이 본격화되면 기업경영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16개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해 5월3일 발표한 <업종별 원자재난 실태 및 애로>에 

따르면 중국의 경제긴축이 경영여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업종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, 전자와 정유, 

기계, 타이어, 석유화학, 제지, 섬유 등 7개 업종은 <악재가 될 것>이라고 밝혔다.

자동차와 반도체, 건설, 신발, 석탄 등 나머지 9개 업종은 <별 영향이 없을 것>이라고 응답했다.

중국발 쇼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과 조선업종은 집계가 늦어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.

전자와 섬유, 건설을 비롯한 9개 업종은 중국의 긴축정책이 본격화되면 원자재난 해소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

것보다 3-4개월 가량 앞당겨져 2004년 3/4분기나 4/4분기 중에 원자재난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

로 집계됐다.

최근 원자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2004년 들어 98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

됐으며 다음으로 전자(2500억원)와 자동차(2000억원), 섬유(1700억원), 합판보드(200억원), 제분(200억원) 등의 

순으로 생산원가 상승비율로 볼 때 최고 20-30%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

원자재난이 2004년 말까지 지속된다면 한해 예상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건설 3조원, 전자 2조8000억원, 섬유 

1조900억원, 섬유 60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.

생산원가 상승분의 제품가격 반영과 관련해서는 8개 업종이 1-10%만 반영할 계획이며 생산원가 상승에 따

른 채산성 악화를 물량증대와 생산비 절감,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극복중이라고 밝혔다.

업종별 협회는 원자재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최우선 대책으로 ▷수입관세 인하 ▷각종 세금인하 

▷생산비 보조 ▷판매가격 보조 등을 꼽았다.

<화학저널 2004/05/04>


